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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매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다매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다매체 환경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미디

어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한 장소에 머물면서 종이매체나 TV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이용환경이 자유로워진 만큼 다매체 이용 현상을 좀 더 미시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

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활용능력, 공간적 상황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활동공간별 인구분포 추이를 파악하고 활동공간별 미디어 이용행태

를 정량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를

두 범위(광역시와 도)로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이용행태를 지역적으로 비교분

석하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미디어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매체 환경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매체를 조합하여

이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던 기존의 연구에서 시간과 장소를

결합한 미디어 이용 분석으로 확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적 요인까지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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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활동공간별 인구분포 추이 및 지역 간의 미디어 이용 특성에 대한 연구

의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미디어 이용과 지역적 요인이 결합된 연구에 유용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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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신문, 라디오, TV 등의 미디어 매체와 더불어

DMB, MP3,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매체들이 등장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디어 매체의 수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대체로 복수의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 속에서

시간대별로도 이용자들의 미디어 선택과 이용에 따라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임정수 외, 2014). 이와 더불어 소비자

가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종류가 분화되면서, 소비자는 주어진 시간과 장소

를 고려하여 미디어 대안을 선택하고 구성하여 소비하게 되었다(박유리,

2008). 또한 모바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PC에서 유통되었던

정보들이 모바일로 이동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있어 장소의 초월이 가능해졌다(Verkassalo, 2009). 무선 네트워크와 휴대성,

멀티미디어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은 미디어 소유를 본격화시키고 미디어

이용의 중심을 개인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창훈, 2014).

이처럼 미디어 매체의 증가는 미디어와 일상생활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이제

는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활동이 날로 다양화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미디어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미

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정용복·박성복, 2015). 따라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디어 이용이 가능하며,

사람들이 시간대별·공간별 이용하는 미디어의 수가 광범위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이용과 시·공간적인 부분을 결합하여 미디어 이용 패턴을 분석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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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

하여 우선 지역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들에 대해 시간대별로

인구분포 추이를 분석하여 지역 간의 활동공간별 인구분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활동공간별 인구분포 양상에 따른 미디어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지역 간의 활동공간별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패턴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이용 패턴을 지역별

로 살펴보아 지역 간 특성에 따른 두 미디어간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미디어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다.

둘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활

동공간별 인구추이를 지역별로 분석하였고 이를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미디어의 이용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미디어 이용간의 밀접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와 활동공간별 미디어 이용양상을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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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패키징 방식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방송통신의 융합 및 다매체 환경에

서 Cross-media 이용 행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

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동일표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축적하는 조사로 동일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환경 및 이용행태 변화를 추적하

는 패널데이터의 지속적인 구축과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측정방법론

설계 및 종단적 패널자료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층별, 지역별 미디

어 이용 행태의 차이 분석과 같은 심층적인 미디어 부문 연구와 미디어 정책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매체(대분류 9, 소분류 39), 연결방법(대분류 4,

소분류 20), 미디어 콘텐츠(대분류 9, 소분류 38)로 나누어 총 29,640가지

미디어 행위를 측정하는 광의의 미디어 활동 조사이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조사구이며, 표본추출 틀에 의해 추출된 조사구

를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2010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3,085 가구 및 해당가구 내 만 6세 이상 가구원 6,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14년 전국의 4,381가구 및 해당 가구 내 만 6세 이상 가구원

10,464명으로 조사구가 확대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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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가구 가구원(명) 지역범위

2010년 3,085 6,750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2011년 5,109 12,000 전국

2012년 4,432 10,319 전국

2013년 4,381 10,464 전국

2014년 4,363 10,281 전국

표 1.1 KISDI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연혁

설문지는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용 설문지에는 연속된

3일 동안 15분 단위로 하루의 미디어 활동을 기입하는 미디어 다이어리 섹션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미디어 다이어리는 미디어 이용 건을 콘텐츠, 패키

징, 플랫폼/네트워크, 매체의 네 가지 레이어별로 나누어 매체 이용행태를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보기카

드를 활용해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코드기입식이며 조사내용은 하루 중

수면여부 및 활동시간에 작성자가 있었던 장소, 이용한 미디어 매체/행위/

연결방법 등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미디어 다이

어리 자료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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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의 구분 조사영역

가구용
가구원 기본정보, 미디어 보유기기,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미디어 이용 지침, 미디어 기기 연결성(2010, 2011)

개인용

개인용

개인정보, 휴대폰 이용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미디어 이용행태, 보유기기 간 연결상태(2010, 2011),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2012), 삶의 만족도(2013), 건강 행태(2014)

미디어

다이어리
개인 기본정보, 수면시간, 장소, 매체, 행위, 연결방법

표 1.2 KISDI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조사 내용 

(2)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의 시, 도를 포함한 16개의 지역을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을 설정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공간별 인구추이를 지역별로 분석하였고 이를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특징

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미디어의 이용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미디어 이용간의 밀접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와 활동공간별 미디어 이용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패키지는 SPSS Statistics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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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미디어 관련 연구는 언론학과 방송학을 비롯해 교육학, 광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제까지 수행되어 온 미디어 연구는

다양화된 미디어 기기의 변화와 이용에 대한 연구와 미디어와 타분야(교육,

광고 등)를 접목시킨 융합연구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양화된 미디어 기기의 변화와 이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미디어의 조합에 관한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 미디어의 이용을 여러 요소들로 분석한 연구,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간

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디어 레퍼토리

1980년대 중반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자주 시청하는 채널묶음은

무엇이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채널 레퍼토리 개념(Heeter, 1985)이 점차

확대되어 장르 레퍼토리,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이어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이

제시되었다. 미디어 레퍼토리는 다매체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매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등장했으며 사람들이 이용

하는 미디어 수와 이들의 조합을 뜻한다.

심미선(2007)1은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이용자들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한 개인의 총 미디어 이용량을 산출한 후 이중에서 특정 매체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패턴

은 지상파중심 집단, 인터넷 중심 집단, 케이블-위성중심 집단, 지상파-인터

넷 중심 집단, 다중매체 이용자 집단 5가지로 나타났다. 이 중 미디어 이용시

1 심미선, 2007, 다매체 시대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2),

pp.3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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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가장 많은 집단은 케이블-위성중심 집단(평균 871분)으로 일일 평균 14

시간 이상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지낸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매체이용량을 해석하면,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의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강남준·이종영·이혜미(2008)2는 다매체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떻게

매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살펴보

고 이러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포함된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거주지역의 규모(7대 광역시, 중소도시, 군)를 통해 설

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다매체 이용 집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연령대이면서 도시 거주, 고학력, 고소득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등

모든 레퍼토리 집단에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이용자의

특성이 발견됨을 증명하였다.

윤해진·문성철(2010)3은 다중화 되어가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이 콘텐츠

소비 및 이용자의 세부 특성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디어 레퍼토

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연령대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차별적,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였다.

이창훈·김정기(2013)4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행태로 나타난 다중미디어 이용

의 이용특성과 미디어 효과를 이용자 중심 시각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도출을

시도했다. 다중미디어 이용 경향이 강한 20∼30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상파TV 중심의 레퍼토리는 하락하고 모바일 중심의 레퍼토리는 성장하고

2 강남준·이종영·이혜미, 2008,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분석, 한국방송학

보 통권, 22(2), pp. 7-46
3 윤해진·문성철, 2010,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콘텐츠 소비 - 지상파 장르선호도를 중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pp. 325-369
4 이창훈·김정기, 2013, 다중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특성과 사회적, 개인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

국언론학보, 57(3), pp. 3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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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했다. 다중미디어 이용은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

식견 있는 시민양성에 기여하고,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

을 주장하였다.

2) 미디어의 이용

이재현(2005)5은 새로운 미디어 도입과 확산이 미디어를 포함하는 일상의

활동 시간까지도 재분배하게 되면서 생활시간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을 시간재할당 가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이상의 성인은

미디어별로 전통적 미디어의 이용이 집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고, 인터

넷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수면과 같은 기존 생활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0대 인터넷 이용자는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

고, 40대 이상 인터넷 이용자는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음을 확인했다.

즉,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은 전통미디어 이용과 생활전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찬구·이종영·성지연(2008)6은 상대적인 미디어 이용정도의 개념을 통해

멀티플랫폼 시대에 미디어 소비자들의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타연

령에 비해 40대가 균형적인 매체 이용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고 이는 곧 다미

디어 이용계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조성동·강남준(2009)7는 다매체 환경의 정착과 함께 우리나라 수용자들의

매체이용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개인들의 총 매체이용

량을 중심으로 매체별 이용비율을 환산해 이용행태를 분석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

5 이재현, 2005, 인터넷, 전통적 미디어, 그리고 생활시간 패턴 : 시간 재할당 가설의 제안, 한

국언론학보, 49(2), pp. 224-254
6 이찬구·이종영·성지연, 2008, 다매체시대, 군집유형에 따른 미디어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

상대적 미디어 이용지수를 이용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pp. 201-242
7 조성동·강남준, 2009, 다매체 환경 정착에 따른 수용자들의 매체이용 특성변화와 이용매체

구성변화, 한국언론학보, 53(1), pp. 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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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

인터넷과 MP3 등의 뉴미디어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일매체이용자는

여성, 연령이 높게 나타났고 이종매체이용자는 남성, 연령이 낮게 나타났고,

다중매체이용자의 경우 이종매체이용자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10대

의 경우 낮은 연령이지만 예외적인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하성보·강승묵(2011)8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이용형태와

이용환경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함의를 미디어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피처폰에 비해 스마트폰을 더욱 개인화

된 시공간상에서 이용하면서 집단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일상

문화를 구성하는 제2의 신체이자 복합미디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단지성을 구축하고 제3의 틈새공간을

통해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박창희·장석준(2013)9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접근과 활용 능력 제고와 스마트 미디어 교육에 관해 분석하였다. 지역별·소

득별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과 이용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년층에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요인으로 사용법과 단말기 가격이

논의됨을 확인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노년층들은 정보추구형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파악했다. 이를 지역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 강남권과 중소도시는 노년층의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이

높은 반면, 대도시 비강남권과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파악했다.

스마트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인원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도시 강남권과 읍면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임정수·윤정미·조은지(2014)10는 시간대별 미디어 이용현황 파악을 통해

8 하성보·강승묵, 2011, 스마트폰의 이용형태와 이용환경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 고찰 : 미디

어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pp.89-99
9 박창희·장석준, 2013, 노년층 스마트 미디어와 디지털 복지 - 스마트 기기 접근 및 이용 격

차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7(4), pp. 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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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디어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미디어 기기 집중

도를 시간대별, 성별, 연령대별, 요일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대

별, 요일별 미디어 기기 집중도의 차이를 보였고 이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서 향후에 미디어기기 이용의 전반적인 양상에 큰 변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용복·박성복(2015)11은 제주지역 다매체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장르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전국TV방송 장르 이용, 지역TV방송 장르 이용, 인터넷 이용에서

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출신지역 모두 어떤 미디어를 선택해 이용하

는지에 대한 결정요인이 됐지만 라디오방송과 전국일간지, 휴대폰 이용에서

출신지역은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20대를 대표하는 젊은 층과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미디어 이용 ‘격차’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소통 능력의 차이로 발전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세대 간 격차로 인한

소통단절이 지역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간의 관계

이재현(2001)12은 여가 영역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해온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들 사이의 구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로

인식되어온 텔레비전의 위상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

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제 그 위상은 약화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황용석(2004)13은 인터넷이용이 텔레비전 시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10 임정수·윤정미·조은지, 2014, 성별, 연령대, 요일에 따른 시간대별 미디어 이용의 집중도 분

석, 사회과학연구, 21(2), pp. 144-168
11 정용복·박성복, 2015, 제주지역 다매체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미디어 장르 이

용행태 연구, 탐라문화, 49, pp. 219-264
12 이재현, 2001, 여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 생활시간으로 본 미디어 구도의 변화, 방송

문화연구, 13,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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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논문과 달리 공간과 시간의 범주를 일일생활 공간

전체로 확대해서 사람들의 시간대·공간대별 매체 이용 분포와 인구학적 변인

군과 활동시간변인군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터넷 이용이 독립적으로 텔레비전

시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

과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 활동상황별로 상호 경쟁적 측면들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손승혜(2005)14는 수용자의 구체적인 미디어 이용패턴 분석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들의 경쟁과 대체관계를 검토하고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별, 연령별, 성

별로 나누어 집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어떤 미디

어가 어떠한 콘텐츠 서비스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미디어

와 경쟁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심미선·김은실·하예린(2009)15은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별 미디어 간 보완 및

대체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적

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미디어 이용의 보완과 대체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미디어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경이용자와 중이

용자를 분류하여 피어슨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중이용자 집단보다

는 경이용자 집단에서 매체 간 경쟁이 대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밝혀냈

고 미디어 이용량 및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매체 간 보완 및 대체관계가 달리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 간 보완 및 대체관계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보다는 미디어 이용시간, 즉 경이용자 및 중이용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음을 밝혀냈다.

13 황용석, 2004,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본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용의 상호관계성 탐구, 방송

통신연구, 2004년 겨울호, pp.309-338
14 손승혜, 2005, 미디어 이용량, 연령, 성별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간 경쟁 및 대체 관계 연구 :

뉴스, 스포츠, 성인콘텐츠 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16, pp.273-308
15 심미선·김은실·하예린, 2009, 미디어 이용의 보완 및 대체에 관한 연구 - 미디어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pp. 317-364



- 12 -

허윤·이상우(2012)16는 SNS를 하나의 미디어로 간주하고 적소분석17을

통해 소셜 미디어가 기존의 대중 매체와 어떠한 대체/보완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경쟁우위 관계에서는 대중

매체에 비해 소셜 미디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는 대체/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김형지·김정환·정세훈(2013)18은 미디어 대체 가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이용량, 기능 이용, 이용 동기가 기존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 멀티

기능이나 정보학습과 같은 도구적 성향의 이용 동기가 기존 미디어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의 멀티기능 동기가 강할수록 인터넷,

게임, 신문의 이용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해당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TV나 라디오의 이용 감소는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와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미디어 관련 연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목적과 주제에 따라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된 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각 미디어별 이용시간과 이용량을

이용해 사람들이 다양해진 미디어들을 어떤 조합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 파악

하고자 했고 인구통계학적 변인군과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매체간의 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6 허윤·이상우, 2012, 다매체 환경에서의 미디어 간 경쟁과 대체, 한국언론학보, 56(4), pp.

29-54
17 적소분석은 매체경제학 분야에서 매체 간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18 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3, 스마트폰 이용이 기존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

제와 문화, 11(1), pp. 8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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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해진 미디어의 이용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새로운

미디어 도입 전·후의 사람들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하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해지는 미디어 매체에 따라 사람들의 이용행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에 대해 매체이용률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따른

미디어 이용 분석을 통해 다양해진 미디어만큼이나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미디어 매체 이용에 있어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주로 여성

보다는 남성이, 높은 연령보다 낮은 연령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일수록 다

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뉴미디어일수록 이용률이 높은 것을 증명

하였다.

셋째,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전통미디어의 위상변화와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간의 관계분석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미디어 매체 이용시간을

이용하여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미디어의 위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디어 이용 방법과 미디어 이용 동기를 통해 전통미디어와 뉴미디

어가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를 밝히고자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앞서 분석된 선행 연구들은 사람들이 점점 진화되고 다양해진 미디

어 매체들을 어떤 조합으로 이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존의 미디어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미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

의 실생활과 미디어 이용은 점점 밀접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실제 활동하는

공간과 미디어 이용을 접목시킨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활동하는 공간과 미디어 이용간의 특

성 분석을 위해 우선 지역별로 활동공간에 따라 어떠한 인구분포 추이가 나타

나는지를 하루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간의 미디어 매

체별 이용시간을 비교해보고 상관분석을 통해 지역 간의 미디어 이용과 연관



- 14 -

성이 높은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활동공간에 따른 인구분포 추이와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이용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실생활과 미디

어 이용이 밀접하게 작용하는지, 활동공간별로 두 미디어 간의 이용양상이 어

떠한 분포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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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공간의 시간대별 인구분포

미디어 이용자의 시·공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어떤 활동공간에 머무

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패널 조사의 16개 활동 공간19

과 15분 단위의 시간대를 교차 분석하여 각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의 빈도

수를 구하였다. t시간에 활동 공간 n에 머무는 인구의 분포율(  )은 다음

(식1)과 같이 구하였다.


 

  







······························································································· (식1)

여기서 
는 t시점에 활동 공간 n에 머문다고 기록한 응답자수이고 

  




는

t시점에 모든 활동공간에 머무는 응답수의 총합이다.20 이를 바탕으로 각 활동

공간별 시간에 따라 머무는 인구의 분포율을 구하여 미디어 이용자들의 시·공

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활동 공간 중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본인주거공간, 직장, 요식업시설, 상거래시설, 교육시설 등의

총 5개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이는 미디어패널 조사가 안정을 이루는 시기인 2012년부터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4년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활동공간

19 본인주거공간/타인주거공간/직장/교육시설/본인주거·사업겸용공간/대중교통수단/개인교통수

단/개인이동·대중교통환승대기/오락시설/요식업시설/체육시설/문화시설/상거래시설/종교시설

/관광휴양지/기타
20 이금숙·김호성·이수영, 2015, 미디어 이용자의 활동공간 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서울의 실

시간 인구 분포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1), pp. 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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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사람들이 해당 공간에 가장 많이 머무를 때와 가장 적게 머무를 때를

비교분석하여 사람들의 활동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각 활동공간

별로 비교분석하는 시간대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인구분포는 아침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서 본인 주거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통행자들이 늘면서 직장과 교육시설의 인구수가 순차적으

로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본인주거공간의 인구분

포는 오전5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오전7시-9시 사이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오후 2시-3시 사이에 최소치의 인구분포를 보인다. 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는 오후7시를 전후하여 인구분포는 급격히

증가하고 밤11시경이 되면 초기값을 회복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인주거공간을 제외한 활동공간의 인구분포는 본인주거공간과는 상반되게

주간 시간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야간 시간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본인주거공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의 경우 오전6시를 전후하여 인구분포가 증가하기 시작해 오전7시-9시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오후12시 직전에 오전 시간대에 최고치의 인구분포

를 보인다. 점심시간 동안 인구분포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후 오후1시

-4시까지 감소한 인구분포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오전 시간대의 최고치만큼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5시-밤10시까지 급격히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며 교육시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구분포의 양상을 보인다.

요식업 공간의 인구분포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요식업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녁보다 점심에

더 집중도가 높은데 이는 점심시간은 오후12시에서 1시간 내외의 시간에

집중되는데 비하여 저녁 시간대에는 오후5시부터 11시까지 긴 시간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거래 공간은 대체로 오후 시간대의 짧은 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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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인구분포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몇몇 지역에서는 오전 시간대

부터 오후시간대까지 폭넓게 인구분포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금숙 외,

2015)

1) 활동공간별 시간대 인구분포

본인주거공간은 오후시간대 최저비율을 보이는 오후2시의 경우 광역시 평균

0.25, 도 평균 0.32로 0.07의 큰 차이를 보인다. 오후2시의 인구분포율이 제

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평균 0.4이며, 제일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0.19이다. 밤 시간대의 인구분포율은 낮 시간대에 외출했던 사람들이 귀가하

는 시간대로 오후11시의 인구분포율을 살펴보면 광역시 평균 0.95, 도 평균

0.96로 낮 시간대에 비해 0.01의 작은 차이를 보인다. 오후11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평균 0.99이고, 제일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평

균 0.92이다.

직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시와 도의 차이는 없다. 오전시간대

최대치를 보이는 오전11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 평균 0.41,

제일 낮은 곳은 경상북도 평균 0.29로 최저치를 보인다.

요식업 공간은 직장과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광역시와 도의 차

이는 없다. 오전12시 점심시간의 인구분포율을 살펴보면 제일 높은 곳은 서울

특별시 평균 0.102, 제일 낮은 곳은 충청남도 평균 0.02이다. 오후8시 저녁시

간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평균 0.06로 최고치를, 충청남

도 평균 0.02로 최저치를 보인다.

상거래 공간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오후5시의 경우 광역시 평균 0.06,

도 평균 0.04로 0.02의 차이를 보인다.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부산

광역시 평균 0.1,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도 평균 0.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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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경우 등교시간대인 오전9시 광역시 평균 0.14, 도 평균 0.11로

0.03의 차이를 보인다.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평균

0.17,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전라북도 평균 0.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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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역별(광역시)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계속)



- 20 -

그림 3.1. 지역별(광역시)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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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별(도)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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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별(도)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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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별(도)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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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주거공간

광역시는 오후2시 평균 0.25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평균 0.3, 인구분포율이 제일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0.19이다. 오후11

시 평균 0.95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0.97, 인구

분포율이 제일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평균 0.92이다.

서울특별시는 오전5시 새벽시간대의 인구분포비율은 평균 0.98로 전국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외출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후2

시로 갈수록 연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전5시에 비해 오후2시

의 분포비율이 2012년 0.675, 2013년 0.744, 2014년 0.766만큼 감소하였다.

즉, 연도별로 갈수록 외출 인구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은 사람들이 귀가하는 밤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서울은 오후11시에

평균 0.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즉, 서울은 연도별로

갈수록 낮 시간대에 외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밤 시간대에 주거공간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오전5시 인구분포율은 평균 0.98로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오후2시의 경우 평균 0.22로 전국에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

며, 연도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오후2시의 인구분포율

이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외출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귀가하는 밤 시간대는 평균 0.96로 전국에서 비교적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서울과는 다르게 외출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주거공간

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오전5시 인구분포율이 평균 0.9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

을 보이고 있어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도 오후2시의 인구분포율이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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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점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오후11시의 인구분포율은 평균 0.94로

전국에서 낮은 비율을 가지며 외출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에 비해 귀가하는

비율은 연도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오전5시 인구분포율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평균 0.97로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며 특히 2014년은 0.96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갖

는다. 다만 오후2시의 경우 평균 0.29로 광역시 중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

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대구는 타 도시에 비해

아침시간대에 움직이는 인구는 많지만 외출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후11시가 되자 인구분포율은 2014년으로 갈수록 감

소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연도별 차이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대전광역시는 오전5시 인구분포율의 경우 평균 0.98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의 비율은 0.991로 이는 외출 인구

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오후2시가 되자 평균 0.22로 광역시 중에서 낮은

분포율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외출하기 시작하며 상대적으로 외출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오후11시 평균

0.96 분포율로 광역시 중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대전은 외출 인

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 시간대의 귀가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 가장 특징적인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5시 평균

0.99로 광역시 중에서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며 특히

2012년은 0.997로 외출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후2시가 되자 평균

0.19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며 오전5시에 비해 2012년

0.756, 2013년 0.826, 2014년 0.819로 감소하는 폭이 굉장히 크다. 즉, 인구

분포율이 2013년 0.168, 2014년 0.172로 상당히 낮은 분포율을 보여 외출 인

구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오후11시 평균 0.97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외출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밤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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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오전5시 평균 0.99로 광주와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 값을 가지며, 특히 2014

년은 0.999로 외출 인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오후2시 평균 0.3로 새벽

시간대와 더불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외출

인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은 감소하고 있어

울산 내에서 본다면 외출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오후11시 평균 0.96

로 광역시 중 높은 값을 가진다.

도 지역은 오후2시 평균 0.33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

평균 0.4, 제일 낮은 곳은 경상남도 평균 0.26이다. 오후11시 평균 0.96로 인

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 평균 0.99, 제일 낮은 곳은 경상북도와

제주도 평균 0.93이다.

경기도의 오전5시 인구분포율은 평균 0.98로 도 지역 중에서 높은 편에 속

하는 것에 반해 오후2시는 평균 0.3로 낮은 편에 속한다. 즉, 경기도는 외출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후11시 평균 0.94로

도 지역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시간대별 인구분포율이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전5시

평균 0.95로 도 지역 중에서 낮은 분포율을 보여 새벽시간대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후2시 평균 0.35로 다소 높은 분포율을 보여

강원도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고 집으로 일찍 돌아오는 패턴을 보

이고 있다.

제주도 역시 시간대별로 다른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5시 평균

0.96 분포율을 보이며, 2012년 0.954에서 2014년 0.973로 연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오후2시 평균 0.35로 강원도와 더불어 다소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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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타 도시에 비해 외출하는 인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후11시

평균 0.93로 경상북도와 더불어 가장 작은 분포율을 보여 낮 시간대에 다소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전반적으로 도 지역 중에서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5시

평균 0.99로 외출하는 인구가 거의 없으나 오후2시 평균 0.3로 낮은 인구분포

율을 보이며 귀가시간대인 오후11시 평균 0.98로 도 지역 중에서 높은 분포

율을 보인다. 즉, 충청북도는 아침시간과 밤 시간대에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

가 많지만 낮 시간동안은 적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는 충청북도와 같은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볼 수 있다.

전라북도는 시간대별로 다른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5시 평균

0.99로 충청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며, 2013년은 0.995의 최고

치를 보이고 있다. 오후2시 평균 0.28로 도 지역 중에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외출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도

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감소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외출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오후11시 귀가시간이 되자 평균 0.96의 분포율을 가진다.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는 다른 인구분포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전5시

평균 0.99로 충청도와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여 이

시간대의 외출 인구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후2시 평균 0.4로 역시나

가장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전라남도의 경우 외출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시간대에 낮은 비율을 보이는

전라북도와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오후11시 평균 0.99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며 새벽시간대의 인구분포율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오전5시 분포율보다 오후11시 분포율이 0.01 높게 나타

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경상북도는 시간대별로 다른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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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93로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이른 시간에 외출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후2시 평균 0.3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오후11시 평균 0.93로 제주도와 더불어 가장 낮은 분포율을

지닌다. 경상북도는 시간대별 양상이 특히나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는 상반되는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5시

평균 0.98로 경기도와 더불어 다소 높은 분포율을 보이며 가장 작은 분포율인

경상북도와는 상반된다.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해 이 시간대 외출인

구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오후2시 평균 0.26로 가장 작은 분포율을 보이

며, 다소 높은 분포율을 보인 경상북도와는 상반되는 양상이며 연도별로 갈수

록 증가하는 분포율을 보인다. 즉,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는 상반되는 분포율

을 보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외출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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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광역시의 경우 오전11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

역시로 평균 0.36, 제일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평균 0.32이다. 퇴근시간대

인 오후7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평균 0.18이고 제일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로 평균 0.11이다.

서울특별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9시가 되자 연도별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증가하였다. 즉, 2012년에 비해 서울시의 직장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이

나, 오전시간대 최고치를 보이는 오전11시의 경우 2013년도에 전년도대비

0.017 증가했으나 2014년도는 전년도대비 0.02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점심시간인 오후12시에는 2013년도에 전년도대비 0.031 증가하였으나 2014

년도에는 전년도대비 0.047 감소해 연도별로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오후7시 평균 0.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퇴근이 늦음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인구분포율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양상은 오전11시에도 나타나며, 2014년의

비율이 2012년도에 비해 0.01 감소해 제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2012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직장 인구의 비율이 낮아졌음을 뜻한다. 오전11

시에 비해 오후12시에 2012년 0.007, 2013년 0.035, 2014년 0.032의 감소로

점심시간에 직장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점심을 먹기 위해 외출하거나 외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7시를 살펴보면 평균 0.11로 전국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광역시는 시간대별로 연도별 차이를 보이며 대체로 2012년에서 2014년

으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증가하고 있다. 오전11시의 경우 2014년으로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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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0.38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즉,

연도별로 갈수록 직장 인구가 증가했으며 그 비율도 타 도시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에도 2014년으로 갈수록 비율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의 퇴근시간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인구분포율이 2013년에 감소하다가 2014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연도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오전시간대 최고치를 보이

는 오전11시 평균 0.32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구의

직장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 평균

0.16로 광역시 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 퇴근시간대는 다소 늦음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오전6시를 제외하고는 시간대별로 연도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 오전11시에 평균 0.36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 특징적인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11시의 경우

평균 0.35로 광역시 중 높은 비율을 보인다.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 평균 0.11

로 광역시 중 부산과 더불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울산광역시는 전반적으로 광역시 중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오전11시가

되자 평균 0.34로 광역시 중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오후12시 점심시간의 경우 2012년과 2014년은 오전 최고치보다 0.002 증가

한 수치를 보이며 2013년은 0.072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 오후7시 평균 0.17

로 광역시 중 높은 분포율을 보인다.

도 지역의 경우 오전11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평균

0.41, 제일 낮은 곳은 경상북도로 0.29이다.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의 인구분

포비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상남도로 평균 0.18, 제일 낮은 곳은 제주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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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이다.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도 지역 중에서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6시

평균 0.01로 충청도와 더불어 낮은 비율을 나타내며 이는 오전시간대 최고치

비율을 보이는 오전11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 평균 0.14

로 도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인구분포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오전6시 평균 0.05로

높은 비율을 보여 이른 시간부터 직장에 존재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해 직장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른 시간에 비해 최고치를 보이는 오전11시 평균 0.34로 평균값을

나타내며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 평균 0.16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오전시간대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제주도는 시간대별로 다른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6시 평균 0.04

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 타 도시에 비해 이른 시간대에도 직장에 머무는

인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전11시 평균 0.31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오전6시와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에서도 볼 수 있다. 평균 0.09로 가장 작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전체적으로 도 지역 중에서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전6시 평균 0.01의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2012년 0.03의 분포율을 보

이는데 반해 2014년은 0.003의 분포율을 보여 연도별로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오전11시 평균 0.33로 도 중에서 낮은 축에 속하는 분포율을 보이며

퇴근시간인 오후7시에도 평균 0.11로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

도는 충청북도와 같은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전라북도는 상당히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6시 평균 0.01로 경기도

와 충청북도와 더불어 상당히 낮은 분포율을 보였지만 오전11시 평균 0.36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라북도의 직장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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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는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

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높은 인구분포율의 양상을 나타내는데 본인주거공간의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상반되는 양상이다. 오전6시 평균 0.03

로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0.01에서 2014년 0.045로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오전11시 평균 0.41로

가장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는 분포

율의 양상으로 전라남도의 직장 인구가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는 타 도시와는 상반되는 인구분포율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 오전6

시 평균 0.06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여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도 증가해

2012년 0.046에서 2014년 0.072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오전시

간대 최고치를 보이는 오전11시가 되자 평균 0.29로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여 새벽시간대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전6시 평균 0.03

로 타 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인

경상북도와는 상반된다. 오전11시 평균 0.37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가장 작은 분포율을 보인 경상북도와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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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식업

광역시의 경우 점심시간대 오후12시의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특

별시 평균 0.1, 제일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로 평균 0.03이다.

저녁시간대 오후8시의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평균 0.07,

제일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평균 0.03이다.

서울광역시는 최고치를 보이는 오후12시의 경우 평균 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특히 2014년의 경우 0.13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다만, 오후3시가 되자 인구분포율이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2012년

0.077, 2013년 0.061, 2014년 0.096 감소로 시간대별 감소하는 폭이 큰 것으

로 보아 점심시간대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저녁시간의 인구

분포율은 점심시간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 0.06로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를 살펴본 결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어 외식하는 인구가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연도별로 갈수록 외식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전년도대비 오후12시 0.019, 오후8시 0.0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8시에 0.078의 상당히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

다. 또한 시간대별 인구분포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인천광역시는 오후12시 인구분포율은 평균 0.06로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은 0.11로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분포율을 갖는다. 이를 통해 점심시간대 외식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저녁시간의 경우 연도별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점심

시간대에 비해 비율 자체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인천은 저녁시간에 비해

점심시간에 외식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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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인구분포율은 광역시 중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대구의 경우 외식하는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구는 주로 식사시간대에 집중하는 분포율을 보여 시간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타 도시와 달리 시간대별 분포율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점심시

간대와 저녁시간대의 분포율도 2013년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대전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12시에 평균 0.0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2013년도는

전년도대비 0.025의 높은 증가폭을 갖는다. 오후8시 저녁시간이 되자 평균

0.04의 비율을 보이며 점심시간대의 비율과 비슷한 분포율을 보인다. 다만,

2012년도에 점심시간에 비해 저녁시간대에 0.028만큼 증가한 비율을 보이는

데 반해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오히려 점심시간대의 분포율이 다소 높은

특징을 지닌다.

광주광역시는 전반적으로 광역시 중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후12시

평균 0.04로 광역시 중 비교적 작은 값을 가지며 연도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오후3시가 되자 분포율이 급감하는데 2012년 0.029, 2013년 0.023 감소

했지만 2014년의 경우 오히려 0.004 증가로 특이점을 보인다. 저녁시간대인

오후8시 평균 0.05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어 저녁시간대

외식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보다 저녁시

간대 분포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중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대체로 연도별로 갈수

록 증가하는 분포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점심시간인 오후12시 평균 0.06로

광역시 중 높은 값을 가지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해 외식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도의 경우 0.12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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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이며, 오후시간이 되자 급감하는 분포율을 보여 점심시간대에 집중되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저녁시간대인 오후8시 평균 0.07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분포율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저녁시간대 외식 인구

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2013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대보다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도 지역의 경우 점심시간대 오후12시의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기

도로 평균 0.06, 제일 낮은 곳은 충청남도로 평균 0.02이다. 저녁시간대 오후

8시의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평균 0.04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인구분포율이 제일 낮은 곳은 충청남

도와 경상북도로 평균 0.02이다.

경기도는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후12시 평균

0.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는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은 0.064로 높은 분포율을 보인다. 인구분포율이 급감하는

오후3시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녁시간대인 오후8시

평균 0.04로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역시 연도별

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외식 인

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점심시간대의 비율이 저녁시간대보

다 높다는 점이다.

강원도는 도 지역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오후12시 0.04로 충청북도와

제주도와 더불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해 외식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저녁시간대인 오후8시 평균 0.04

로 다른 도시들과 높은 편에 속하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해 저녁시

간대 역시 외식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점심시간대의 비율이

저녁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40 -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후12시 0.04로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더불어 다소 높은 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

하고 있어 점심시간대 외식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0.013에서

2014년 0.06로 0.047의 높은 증가 폭을 보인다. 오후8시 평균 0.04로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높은 분포율을 보내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어 저녁시간대 역시 외식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는 도 지역 중에서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시간대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오후12시 평균 0.04로 강원도와 제주도와

더불어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0.037, 2014년 0.044로 연도

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저녁시간대인 오후8시 평균 0.04로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높은 인구분포율을

갖는다. 다만, 오후8시의 경우 연도별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감소하고 있어

저녁시간대 외식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청북도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대보다 저녁시간대 인구분포율이 작아 점심시간

의 외식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전반적으로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며 타 도시

에 비해 외식인구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요식업 비율은 충청

북도보다 낮으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의 비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2013년의 경우 오히려 점심시간의 분포율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시간대별로 다른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대체적으로 연도

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오후12시 평균 0.03로

경상도와 전라남도와 더불어 상당히 낮은 분포율을 보여 점심시간대 외식

인구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저녁시간이 되자 평균 0.04로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상당히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의

높은 증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4년은 0.073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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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 또한 특징이다. 전라북도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점심시간에 비해

저녁시간대의 분포율이 더 크게 나타나 연도별로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 비슷한 인구분포율의 양상을 나타내며 타 도시에

비해 낮은 분포율을 갖는다. 오후12시 평균 0.03로 경상도와 전라북도와 더불

어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며 저녁시간대애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0.03로

그다지 높지 않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전라남도의 외식 인구는 타 도시에

비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의 경우 분포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저녁시간대는 분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경상북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후12시 평균

0.03로 전라도와 경상남도와 같으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후8시 평균 0.02로 충청남도와

더불어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며 점심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경상

남도는 타 도시에 비해 외식 인구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점심시간이

저녁시간대보다 높은 분포율을 갖는다.

경상남도는 시간대별 다른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경상북도와 상반되

는 양상이 나타난다. 오후12시 평균 0.03로 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인다. 특히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0.06까지

증가한 비율은 2014년 0.021로 크게 감소했다. 오후8시 저녁시간이 되자

평균 0.04로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 가장 높은 분포율을 가지며 가장 작은 분

포율을 보인 경상북도와는 상반된다. 특히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

고 있어 저녁시간대 외식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대보다 저녁시간대 분포율이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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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거래

광역시의 경우 오후5시 평균 0.06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부산광역

시 평균 0.1, 제일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로 평균 0.04이다.

서울특별시는 주로 오후시간대에 높은 비율을 보이며 요식업 시설과 마찬가

지로 특정 시간대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는 오후5시를 살펴보면 2012년 0.044, 2014년 0.057로 연도별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오후7시가

되자 급감하는 인구분포율을 통해 사람들이 상거래 시설을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오후12시 인구분포율은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오후

5시의 인구분포율은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인구분포율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시간대는 평균 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이

를 통해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상거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갈

수록 이용자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체적으로 2014년으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타 도시보다 상거래 시설 이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인구분포율이 광역시 중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구의 경우 상거래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오후12시 평균 0.03로 광역시 중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시간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오후12시를 제외한 시간대에서는 연도별로 분포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오후5시 2013년도는 전년도보다 0.019, 오후 7시 2013년도는 전년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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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증가한 비율을 보인다. 특히 요식업 시설과 오후12시의 인구분포율을

비교했을 때 2012년과 2014년에서 상거래 시설의 인구분포율이 더 높은 점이

특징이다.

광주광역시는 오후12시 평균 0.05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여

타 도시에 비해 상거래시설의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광주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상거래시설의 이용률이 나타나며 특정시간대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타

도시와는 다르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중 시간대별 특징적인 분포율을 보인다. 오후12시

평균 0.01로 광역시 중 가장 작은 분포율을 보인다. 특히 2012년 0.003로

상당히 낮은 분포율을 보인다. 오후5시 평균 0.06로 광역시 중 높은 분포율을

보여 오후12시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즉, 상거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감소하고 있어 상거래 시설 이용 인구가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다.

도 지역의 경우 오후5시 평균 0.04이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상

남도로 평균 0.06, 제일 낮은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로 평균 0.02이다.

경기도는 시간대별로 분포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오후12시 평균

0.03로 도 지역 중에서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나 오후5시 평균 0.05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 시간대별로 분포율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상거래 시설의 주요 이용시간대에 특정 시간대라

는 것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어 상거래 시설

이용자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다른 공간과 다르게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

며 다른 도시에 비해 상거래 시설의 이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후12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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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로 강원도와 더불어 가장 작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오후5시 평균 0.02로 역시 강원도와 더불어 가장 작은 분포율을

보이지만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상거래 시설

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는 전반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평균값의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연도

별로 차이가 크다. 오후12시 평균 0.03로 경기도와 경상북도와 더불어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2012년도와 2014년도는 0.4대의 분포율을 보이는데 반

해 2013년도는 0.016의 비율을 보여 연도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오후5시가 되자 평균 0.04로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이 시간

대 요식업 시설의 분포율이 작게 나타나는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오후7

시가 되자 평균 0.02로를 보이며, 이를 통해 상거래시설 인구분포율은 오후시

간 내내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는 전반적으로 충청북도와 비슷한 양상의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분포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이점은 동일시간대에 요식업보다

인구분포율이 높다는 점이다.

전라북도는 요식업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후

12시 평균 0.06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상거래 시설 이용자가 타 도시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오후5시가 되자 평균 0.05로 높은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북도는 오후시간동안 상거래 시설을 이용하는

패턴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요식업 시설보다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는 다소 다른 인구분포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후12시 평균 0.04로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더불어 다소 높은 분포율을 보이

고 있으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어 상거래 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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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후5시가 되자 평균 0.03로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상거래 시설의 이용시간이 특정시간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인구분포율이 요식업 시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는 타 도시에 비해 평균적인 인구분포율의 양상을 보인다. 오후12

시 평균 0.03로 경기도와 충청북도와 더불어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지만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후5시 평균 0.04로 평균

적인 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감소하고 있어 상거래 시설

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거래 시설의

분포율은 전반적으로 요식업 시설의 분포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상거래 시설의 이용시간대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며 대체로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후12시 평균 0.04로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더불어 높은 분포율

을 가지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0.053까지 비율

이 증가했으며 상거래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오후5

시 평균 0.06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감소하

고 있지만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동일시간대의 요식업 시설

보다 분포율이 크며, 연도별로 상거래 시설 이용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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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시설

광역시의 경우 오전9시 평균 0.41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인천광역

시로 평균 0.17, 제일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평균 0.1이다.

서울광역시의 오전9시 인구분포율을 살펴보면 평균 0.12로 전국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오후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오전9시의 경우 평균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

내며 특히나 2014년은 0.05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전반적인

부산광역시의 교육시설은 전국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연도별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교육인구

가 타 도시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고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다.

대구광역시는 요식업, 상거래 시설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인구분포율이 광역

시 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등교시간대인 오전9시의 경우 2012년 0.171, 2014년 0.131로

연도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양상은 다른 시간대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오후6시 하교시간대의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대전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대체로 광역시 중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9시 평균

0.14로 광역시의 평균값을 가지며 오후 12시 평균 0.18, 오후6시 평균 0.09로

광역시 중에서 높은 비율 값을 가진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평균값의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인구분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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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지닌다. 오전9시 평균 0.14이며 2012년

0.176에서 2014년 0.06로 감소하는 폭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 양상은

오후시간에서도 볼 수 있다. 오후12시 평균 0.17, 오후6시 평균 0.08로 마찬

가지로 광역시의 평균값을 지니며,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폭이 상당하다

는 특징을 가진다.

도 지역의 경우 오전9시 평균 0.11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기도

로 평균 0.15이고 제일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평균 0.09이다.

경기도는 요식업과 마찬가지로 도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전9시 평균 0.1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도별로 갈수록

감소하는 분포율을 보인다. 이 양상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도 지역 중에서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등교시간

인 오전9시 평균 0.14로 상당히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지만 연도별로 갈수

록 분포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오후시간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충청북도는 타 도시에 비해 평균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전9시에 평균

0.11로 강원도와 충청남도와 더불어 평균적인 분포율을 보이며, 연도별로 갈

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충청남도 교육시설은 충청북도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인구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인구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평균 0.09로 가

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오전11시 평균 0.11로 역시나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교육인구는 타 도시에 비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타 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인구분포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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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 오전9시 평균 0.1로 경상남도와 더불어 상당히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후시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오후12시 평균 0.12로 강

원도와 더불어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라남도의 교육

인구가 타 도시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역시 타 도시에 비해 평균적인 인구분포율의 양상을 보이며 전반

적으로 연도별로 갈수록 분포율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와 상반되는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오전9시

평균 0.1로 전라남도와 더불어 다소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차

이가 크다. 2012년 0.121에서 2014년 0.069로 0.05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

오후12시 평균 0.11로 전라북도와 더불어 가장 작은 분포율 값을 가져 다소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경상북도와 상반되며, 이 양상은 하교시간대에도 마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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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

교차분석을 통해 각 활동공간별로 인구분포추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공간별

로 인구분포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본인주거공간의 경우 오전7시부터

인구분포율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오후2시에 최저치의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이때 광역시 평균 0.25의 인구분포율을 보이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평균 0.3, 제일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0.19이다. 오후11

시에는 사람들의 귀가로 광역시 평균 0.95의 분포율을 보이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0.97, 제일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평균

0.92이다. 반면 도 지역은 오후 2시 평균 0.32로 광역시와 0.07의 차이를

보이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 평균 0.4, 제일 낮은 곳은

경상남도 평균 0.26이다. 오후11시에는 평균 0.96의 분포율을 보이며 인구분

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 평균 0.99, 제일 낮은 곳은 경상북도와 제주

도 평균 0.93으로 광역시보다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광역시에 비해 밤

시간대 외출인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의 경우 오전7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인구분포율은 오전11시에 최고

치에 달하며 이때 광역시는 평균 0.34의 분포율을 보이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로 평균 0.36, 제일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

로 평균 0.32이다. 반면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에는 광역시 평균 0.15이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평균 0.18이고 제일 낮은 곳은 부산

광역시와 광주광역시로 평균 0.11이다. 도 지역의 경우 오전11시 평균 0.34로

광역시와 같은 값을 가지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평균

0.41, 제일 낮은 곳은 경상북도로 0.29이다. 퇴근시간대인 오후7시에는 평균

0.14로 광역시보다 0.01의 차이를 보이며 인구분포비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상남도로 평균 0.18, 제일 낮은 곳은 제주도로 평균 0.09이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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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퇴근 시간이 도 지역에 비해 늦음을 알 수 있다.

요식업의 경우 식사시간대에 인구분포율이 급증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인구분

포율이 급감하고 있어 시간대에 따른 분포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오후12시 점심시간대는 광역시 평균 0.05로,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0.1, 제일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

와 대전광역시로 평균 0.03이다. 저녁시간대 오후8시 인구분포율은 점심시간

대와 같으며 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평균 0.07, 제일 낮은 곳

은 인천광역시로 평균 0.03이다. 도 지역의 경우 평균 0.04로 광역시와 0.01

의 차이를 보인다. 이때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기도로 평균 0.06,

제일 낮은 곳은 충청남도로 평균 0.02이다. 마찬가지로 저녁시간대 분포율은

점심시간과 같으며 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

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인구분포율이 제일 낮은 곳은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로 평균 0.02이다. 요식업시설은 저녁시간보다 점심시간대의 분포율

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도 지역 보단 광역시에서 분포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상거래 시설은 오후시간대에 분포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5시에

가장 높은 분포율은 보이고 있다. 이때 광역시는 평균 0.06의 분포율을 보이

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부산광역시 평균 0.1, 제일 낮은 곳은 대구

광역시와 대전광역시로 평균 0.04이다. 도의 경우 오후5시 평균 0.04로 광역

시에 비해 0.02 낮은 분포율을 보이며,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상남

도로 평균 0.06, 제일 낮은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로 평균 0.02이다.

교육시설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인 오전9시를 중점으로 분포율이 증가

하고 있으며 광역시 평균 0.14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이때 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평균 0.17, 제일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평균

0.1이다. 도 지역의 경우 평균 0.11로 광역시에 비해 낮은 분포율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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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분포율이 제일 높은 곳은 경기도로 평균 0.15이고 제일 낮은 곳은 전라북

도로 평균 0.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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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 분석

케이블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등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다매체시대

가 열렸으며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미디어 선택과 이용 패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매체 시대의 등장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선택의

폭을 넓혀준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간의 관계

정립에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계기도 되었다. 실제로 뉴미디어의 등장이

기존의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은 뉴미디어 도입 초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이용해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간의 관계를 지역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지역별로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을 통해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

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상관분석을 통해 지역 간의 미디

어 이용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활동

공간별 미디어 이용양상을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와 비교·분석을 통해 사람

들의 일상생활과 미디어 이용의 밀접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지역별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 분석

지역별로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에 실시한 한국미

디어 패널조사의 9가지 대분류, 38가지 소분류한 미디어 기기 중 사람들이 많

이 사용하는 종이매체, TV, 컴퓨터, 전화기, 오디오 기기 등의 5가지 대분류,

11가지 소분류한 미디어 기기를 선택하였다. 하루 동안 이용한 미디어 기기의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415.2분, 도 408.8분으로 지역 간에 6.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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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매체의 경우 광역시 65

분, 도 55분으로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종이매체를 10분 더 이용하였고,

TV의 경우 광역시 193분, 도 221분으로 도 지역이 광역시에 비해 28분 더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중에서도 데스크톱pc는 광역시 55분,

도 42분으로 광역시가 도에 비해 데스크톱pc를 13분이나 더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컴퓨터 중에서도 데스크톱pc를 제외한 일반 노트북, 태블릿pc,

넷북의 이용시간은 지역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화기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제외한 일반 전화기와 일반 휴대폰은 지역 간의 차이

가 보이지 않았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광역시 69분, 도 57분으로 광역시에서

도 지역에 비해 12분 더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하루 동안 미디어 기기를 더 많이 이용했음을 알 수 있고 미디어

중에서도 종이매체의 신문/책/잡지, 컴퓨터 중에서 데스크톱pc, 전화기 중에서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이 도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도 지역

은 광역시에 비해 가정용tv의 사용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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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광역시 도 전국

종이매체 신문/책/잡지21 65 55 60

TV 가정용tv 193 221 207

컴퓨터

데스크톱pc 55 42 42

일반노트북pc 6 4 5

태블릿pc 0.9 0.6 0.7

넷북 0.3 0.2 0.2

전화기

일반전화기 7 8 7

일반휴대폰 9 10 10

스마트폰 69 57 63

오디오기기
일반라디오 3 3 3

카오디오 7 8 8

총 합계 415.2 408.8 412

표 4.3 미디어기기별 이용시간

(단위 : 분)

지역별로 미디어기기별 이용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매체의 신문/책/잡

지의 경우 광역시는 하루 동안 65분을 이용했고 광역시 중에서도 대전광역시

(92분), 광주광역시(91분)순으로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서울특별시(33분),

인천광역시(49분) 순으로 이용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 지역은 신

문/책/잡지를 하루 동안 55분을 이용했으며 제주도(80분), 충청남도(79분) 순

으로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경기도(23분), 경상북도(40분) 순으로 이용시

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21 2011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부터 신문/책/잡지 분류에 교과서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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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용시간(분)
서울광역시 33

부산광역시 54

대구광역시 64

인천광역시 49

광주광역시 91

대전광역시 92

울산광역시 73

경기도 23

강원도 49

제주도 80

충청북도 57

충청남도 79

전라북도 58

전라남도 66

경상북도 40

경상남도 47

표 4.4 지역별 신문/책/잡지 이용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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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가정용tv의 경우 광역시는 하루 동안 193분을 이용했고 광역시 중에

서도 대전광역시(208분), 광주광역시(201분)순으로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울산광역시(196분), 인천광역시(179분) 순으로 이용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 지역은 하루 동안 221분을 이용했으며 제주도(269분), 충청북

도(242분) 순으로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경기도(183분), 경상북도(196분)

순으로 이용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이용시간(분)
서울광역시 187

부산광역시 189

대구광역시 188

인천광역시 179

광주광역시 201

대전광역시 208

울산광역시 196

경기도 183

강원도 213

제주도 269

충청북도 242

충청남도 238

전라북도 226

전라남도 209

경상북도 196

경상남도 213

표 4.5 지역별 가정용tv 이용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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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지역별 가정용TV 이용시간(분)

전화기 중에서 스마트폰의 경우 광역시는 하루 동안 69분을 이용했고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특별시(86분), 인천광역시(86분)순으로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나

고 광주역시(49분), 부산광역시(54분) 순으로 이용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 지역은 하루 동안 57분을 이용했으며 제주도(116분), 경기도(90분)

순으로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전라남도(25분), 전라북도(30분) 순으로

이용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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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용시간(분)
서울광역시 86

부산광역시 54

대구광역시 70

인천광역시 86

광주광역시 49

대전광역시 65

울산광역시 73

경기도 90

강원도 47

제주도 116

충청북도 57

충청남도 49

전라북도 30

전라남도 25

경상북도 55

경상남도 43

표 4.6 지역별 스마트폰 이용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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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지역 간의 미디어 이용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성별, 학력, 소득 등과 같은 속성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지역 간의 미디어 이용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변수설정

지역별로 미디어 매체별 이용시간과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총 4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사용했다. 사용한 변수는 성별(남/여), 학력별

(미취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소득별(소득 없음, 50만

원 이하, 50-100만 원이하, 100-200만 원이하, 200-300만 원이하, 300-400

만 원이하, 400-500만 원이하, 500만 원 이상) 이며, 직업별 변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에 따른 총 51개 직업군을 대분류에 따라 9개22로 구분하여 사용했

다. 각 변수는 Z-score로 표준화하였다.

(2) 신문/책/잡지 상관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문/책/잡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우선

광역시의 경우 99% 신뢰수준 하에서 학력변수의 초졸 변수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95% 신뢰수준 하에서는 소득변수의 50-100만 원 이하와 직업변수의

단순노무종사자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반면, 도 지역의 경우 95% 신뢰수

22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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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하에서 초졸 이하의 학력변수만이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신문/책/잡지는 지역 간의 공통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상관성이

높고 광역시는 학력과 더불어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이 단순노무직일수록 상

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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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신문/책/잡지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스마트폰 이용시간 .611 .145

남 .727 .064
여 .714 .072

미취학 .507 .246

초졸이하 .914
**

.004

중졸이하 .695 .083
고졸이하 .615 .142
대졸이하 .711 .073

대학원재학이상 .583 .169

소득없음 .738 .059
50만원이하 .562 .189

50-100만원 이하 .739* .058
100-200만원 이하 .759 .048
200-300만원이하 .731 .062
300-400만원이하 .512 .144

400-500만원이하 .571 .181
500만원이상 .538 .213
관리자 .616 .141
전문가 .699 .081

사무종사자 .751 .052
서비스종사자 .702 .079

판매종사자 .663 .10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39 .45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17 .36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97 .256

단순노무종사자 .803* .030

표 4.7 지역별(광역시) 신문/책/잡지 이용시간 상관분석 결과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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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신문/책/잡지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스마트폰 이용시간 .332 .383

남 .559 .118
여 .513 .158

미취학 .375 .321
초졸이하 .746

*
.021

중졸이하 .584 .099
고졸이하 .482 .189

대졸이하 .395 .292
대학원재학이상 .233 .546
소득없음 .567 .111
50만원이하 .345 .362

50-100만원 이하 .560 .117
100-200만원 이하 .537 .136

200-300만원이하 .477 .194
300-400만원이하 .442 .234
400-500만원이하 .275 .473
500만원이상 .292 .446
관리자 .321 .39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6 .424

사무 종사자 .404 .281
서비스 종사자 .445 .230
판매 종사자 .485 .18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90 .3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43 .2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30 .142

단순노무 종사자 .549 .126

표 4.8 지역별(도) 신문/책/잡지 이용시간 상관분석 결과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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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상관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우선 광역

시의 경우 99% 신뢰수준 하에서 성별변수, 학력변수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의 변수들, 소득변수의 소득없음, 100-200만 원

이하, 200-300만 원 이하, 300-400만 원 이하, 400-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의 변수들, 직업 변수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변수들이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 지역의 경우 99%

신뢰수준 하에서 성별변수, 학력변수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의 변수들, 소득변수의 소득없음, 100-200만 원 이하, 200-300만

원 이하, 300-400만 원 이하, 400-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의 변수들,

직업 변수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

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변수

들이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스마트폰은 지역 간의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고학

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단순노무직을 제외할수록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의 상관성이 더 높게 나왔으며, 학력변수

중에서 고졸 이하의 상관성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는 도 지역에

비해 소득변수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변수 중에서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 지역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

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학력 직종일수록 높은 상관

성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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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스마트폰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신문/책/잡지 이용시간 .611 .145

남 .981
**

.000

여 .974
**

.000

미취학 .122 .794
초졸이하 .769* .043

중졸이하 .884
**

.008

고졸이하 .988
**

.000

대졸이하 .982
**

.000

대학원재학이상 .946
**

.001

소득없음 .967
**

.000

50만원이하 .705 .021
50-100만원 이하 .829* .002

100-200만원 이하 .937
**

.000

200-300만원이하 .981
**

.000

300-400만원이하 .991
**

.000

400-500만원이하 .988
**

.000

500만원이상 .940
**

.002

관리자 .962
**

.0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87
**

.000

사무 종사자 .967
**

.000

서비스 종사자 .974
**

.000

판매 종사자 .981
**

.0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7 .7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59* .01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04
**

.005

단순노무 종사자 .745 .055

표 4.9 지역별(광역시) 스마트폰 이용시간 상관분석 결과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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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스마트폰 이용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신문/책/잡지 이용시간 .332 .383

남 .941
**

.000

여 .948
**

.000

미취학 .234 .545

초졸이하 .354 .350

중졸이하 .833
**

.005

고졸이하 .967
**

.000

대졸이하 .987
**

.000

대학원재학이상 .980
**

.000

소득없음 .936
**

.000

50만원이하 .327 .390

50-100만원 이하 .676* .046

100-200만원 이하 .809
**

.008

200-300만원이하 .956
**

.000

300-400만원이하 .976
**

.000

400-500만원이하 .985
**

.000

500만원이상 .983
**

.000

관리자 .981
**

.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89
**

.000

사무 종사자 .886
**

.000

서비스 종사자 .911
**

.001

판매 종사자 .952
**

.0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417 .2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55
**

.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12
**

.001

단순노무 종사자 .529 .143

표 4.10 지역별(도) 스마트폰 이용시간 상관분석 결과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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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공간별 이용특성 분석

활동공간별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활동공간과 각 미디어의 이용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3장에서 살펴본 각 활동공간별 인구분포 추이와

미디어 이용양상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사람들의 활동양상과 미디어 이용양상

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활동공간별 인

구분포추이와 미디어 양상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지역 간에

있어서는 이용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본인주거공간

본인주거공간에서 신문/책/잡지와 스마트폰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인주거공간의 인구분포율이 급감

하는 시간대에 신문/책/잡지의 이용률은 급증하는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급증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오전시간대에 비해

저녁시간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식사시간

대에 이용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신문/책/잡지의 경우 식사시간

대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주거공간에서 신문/책/잡

지와 스마트폰의 이용양상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 신문/책/잡지는 이른 시간대부터 이용률이 급증하기 시작하

며 오전시간대에 신문/책/잡지 이용률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근이

나 등교하는 아침시간과 퇴근이나 하교 한 뒤의 저녁시간대에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후시간대가 되자 이용률은 감소했으며 오전시간대만큼

의 이용률은 보이지 않아 시간대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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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경우는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본인주거공간에서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오후시간대에는 신문/책/잡지의 이용률이 감소할 때 스마

트폰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주거공간에서 인구분포율

의 최저치를 보이는 오후2-3시에 스마트폰의 이용률도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지역의 경우 신문/책/잡지 이용률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오전시간대에

최고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전시간대와 오후시간대의 차이가 광역시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용률이 급증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이 오전과 오후시간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 지역의 경우 본인주거공간의 분포율이 최저치를 보이는 오후 2-3시에

신문/책/잡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광역시에 비해 오후시간대 높은 인구분

포율을 보이는 인구분포추이와 동일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광역

시와 마찬가지로 아침 출근/등교 준비하는 아침시간대와 식사시간대에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저녁시간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광역시와 달리

저녁시간대의 비율이 낮 시간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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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직장의 경우 최고치의 인구분포율을 보이는 오전시간대에 미디어 이용률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문/책/잡지의 경우 출근시간대에서부터 이용률

이 급증하여 오전시간에 최고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점심시

간에 최고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직장의 경우 오전시간대와 오후시간대

에 상반된 미디어 이용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퇴근시간이 되자 두 미디어의

이용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신문/책/잡지에 비해 스마트폰이 더 늦은

시간대부터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 직장인구의 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시간대에 신문/책/잡

지의 이용률도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신문/책/잡지의 경

우 점심시간에 급감한 비율이 오후가 되자 증가하고 있지만 오전시간대만큼의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스마트폰은 출근시간대부터 서서히 이용률이

증가하다가 점심시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오전시간대에 최고치

비율을 보이는 신문/책/잡지와는 상반된 양상을 갖는다.

도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디어 이용 양상은 광역시와 비슷하나 비율

측면에서는 광역시 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 지역은 광역시보

다 오후시간동안 두 미디어 이용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양상이 더 잘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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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직장의 미디어 이용추이

(3) 요식업

식사시간대에 인구분포율이 높게 나오는 요식업 시설은 미디어 이용률도

식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저녁시간대에 비해 점심시간에 더욱 중점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대보다 저녁시간대에 미디어 이용률이

넓은 시간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식업 시설의 미디어 이용률은

요식업 시설의 인구분포율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식

업시설은 다른 공간과 다르게 두 미디어의 이용양상이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저녁시간대보다 점심시간대에 미디어 이용률이 매우 집중되

어 있으며, 점심시간대 미디어 이용률은 저녁시간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값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도 지역과의 미디어 이용률 차이에서도 볼 수

있으며, 광역시는 도 지역보다 약 1.5배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도 지역의 경우도 저녁시간대보다 점심시간대에 미디어 이용률이 높게 나타

나지만 광역시만큼 시간대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도

지역 요식업시설의 낮은 인구분포추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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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의 두 미디어 간 이용률 차이도 광역시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8 요식업 시설의 미디어 이용추이

(4) 상거래

상거래시설에서의 전체적인 미디어 이용양상은 상거래시설의 인구분포추이

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미디어 이용률이 오후시간에 집중하여 나타

나고 있고 요식업 시설과 마찬가지로 두 미디어의 이용양상이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상거래 시설에서는 유일하게 두 미디어의 이용양상이 동일하

면서 신문/책/잡지의 이용률이 스마트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책/잡

지의 이용률이 스마트폰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두 미디어의 이용양상이 상반되

게 나타나는 본인주거공간과는 다른 이용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 두 미디어의 이용률은 오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폰은 오전시간대부터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문/책/잡지의

경우는 오전시간부터 증가하던 이용률이 점심시간대에 감소한 후 오후시간동

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저녁식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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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문/책/잡지는 저녁시간에 최고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도 지역의 경우 오전시간대부터 신문/책/잡지의 종이매체 이용률이 급증하

고 있으며 오전시간에 최고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전시간대부터

증가하는 상거래시설의 인구분포추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도 지역의 미디어 이용률은 신문/책/잡지가 스마트폰에 비해 높은 이용률은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스마트폰보다 신문/책/잡지의 이용률이 저녁시간

까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 지역은 신문/책/잡지보다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더 늦은 시간까지 나타나 광역시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9 상거래 시설의 미디어 이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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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시설

교육시설의 미디어 이용양상은 직장의 미디어 이용양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

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문/책/잡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전시

간대에 최고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직장과 동일하게 점심시간대에 감소

한 이용률은 오후시간대에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오전시간만큼의 비율로 증가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증감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로 오후시간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다른 공

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신문/책/잡지의 이용률이

스마트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미디어 간의 이용률 차이는 오전

시간대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 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서 신문/

책/잡지의 이용률이 스마트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 지역의 경우

광역시와는 다르게 점심시간대에 두 미디어간의 이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오후시간대에 두 미디어간의 이용률 차이는 광역시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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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교육시설의 미디어 이용추이

4) 소결

지역 간의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이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책/잡

지와 스마트폰의 이용양상을 각 활동공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미디어의 시간대별 이용양상은 각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와 동일한 양상

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실생활과 미디어 이용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간의 미디어 이용양상을 살펴봤을 때, 광역

시와 도 지역은 활동공간별로 나타나는 미디어 이용양상은 비슷하지만 이용률

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광역시가 도 지역보다 높은 미디어 이용률을

보였으며, 두 미디어 간의 이용률 차이도 도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활동

공간별로 이용양상을 살펴봤을 때 본인주거공간과 직장, 교육시설에서는 대체

로 신문/책/잡지와 스마트폰은 서로 상반되는 이용양상을 보이는 반면 요식업

시설과 상거래시설에서는 두 미디어가 동일한 이용양상을 보였다.



- 80 -

5. 결론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습관, 시·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본인주거공간, 직장, 요식업시설, 상거래시설,

교육시설에 대해 시·공간적 인구분포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활동

공간별로 지역간의(광역시, 도) 서로 다른 양상의 인구분포추이를 보이고

있다. 본인주거공간의 경우 아침시간대에 사람들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오후

2시에 최저치의 인구분포율을 보인다. 이때 광역시 평균 0.25, 도 평균 0.32

의 분포율로 지역 간의 0.07의 큰 차이로 보인다. 외출한 사람들이 귀가하는

오후11시에는 광역시 평균 0.95, 도 평균 0.96로 0.01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광역시의 외출인구는 도 지역보다 많고 광역시의 밤 시간대의 인구는

도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의 경우 오전11시에 가장 높은 인구

분포율을 보이며 이때 지역 간의 평균은 0.34로 광역시와 도 지역 간의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퇴근시간인 오후7시의 경우 광역시 평균 0.15, 도

평균 0.14로 지역 간의 0.01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광역시일수록 퇴근시간이

늦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식업의 경우 식사시간대에 인구분포율이 급증

하며 저녁시간보다 점심시간대의 분포율이 높게 나타난다. 점심시간대인 오후

12시의 경우 광역시 평균 0.05, 도 평균 0.04로 0.01의 차이를 보였고 저녁시

간대인 오후8시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상거래 시설의 경우 오후시간대에

인구분포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오후5시경에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이때 광역시 평균 0.06, 도 평균 0.04로 0.02의 차이를 보여 도 지역보

다 광역시에서 상거래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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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의 경우 식사시간대에 요식업 시설보다 인구분포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교육시설의 경우 등교시간대인 오전9시에 광역시 평균 0.14,

도 평균 0.11로 0.03의 차이를 보여 지역 간의 학생 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총 미디

어기기별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종이매체, 컴퓨터, TV, 전화기의 사용량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종이매체의 신문/책/잡지, 컴퓨터

의 데스크톱pc, TV의 가정용tv, 전화기의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았다. 이들

매체 중 전통미디어로 대변되는 신문/책/잡지와 뉴미디어로 대변되는 스마트

폰을 통해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이용에 대해 지역 간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문/책/잡지의 경우 광역시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종사자 일수록 상관성이 높게

나왔으며 도 지역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상관성이 높게 나왔다. 스마트폰의

경우 지역 간의 공통적으로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농업이나 단순 종사

자를 제외한 직업군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활동공간별 미디어 이용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장에서 알아본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두 미디어의 이용양상은 각 활동공간별 인구분포추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미디어 이용이 매우 밀접함을 확인하였고 지역 간의 두

미디어 이용양상은 동일하였으나 미디어 이용률은 광역시가 도 지역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본인주거공간, 직장, 교육시설에서는 신문/책/잡지와

스마트폰은 서로 상반되는 이용양상을 보이는 반면 요식업시설과 상거래시설

에서는 두 미디어가 동일한 이용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매체 환경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매체를 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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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던 기존의 연구에서 시간과 장소를

결합한 미디어 이용 분석으로 확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적 요인까지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간

의 활동공간별 인구분포 추이 및 지역 간의 미디어 이용 특성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미디어 이용과 지역적 요인이 결합된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 구성에 있다.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함

에 있어, 미디어 매체의 수는 31가지로 매우 다양하나 이를 활동공간별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로 고려했을 때는 매우 한정적인 미디어 매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이 미디어 다이어리를 작성함에 있어 매 15분

단위마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 작성함에 따라 분석 결과

매 정각의 이용률이 높게 나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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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media users

Lee, Soo young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smart media, people have been placed in the

multimedia environment in which allow people could access to more

various media outlets than ever before. In particular, people could

access to the media without the restriction of time and place with the

smart media and tablet PCs. Thes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have accelerated the multimedia usages as well as increased media

use extens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pac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media users’ behaviors in the

microscopic persp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ac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media users’ behaviors by utilizing the Media Panel

Diary data surveyed by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This study analyzes the diarial patterns of media



usages and population distributions over the activity spaces by

utilizing cross-sectional analysis along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dia literacy. In particular, this study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megalopolis and province in the media use

behaviors. The results revel tha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pac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media using

behavior between ural and urban areas. Finally, this study deriv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using

media. As a result, the newspaper / book / Magazine is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lower the income, the more simple labor workers

has a high correlation in megalopolis and also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has highly correlated in province. In the case of smart phones

has high correlation with the higher education, the more income, and

except for agriculture or simple workers in megalopolis and province.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ized

society with massive usages of multimedia. In particular,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 the spac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media

using behaviors as well as provides the basis on the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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